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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인과관계성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시내 일개 종합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201명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동성애태도는 성

별, 졸업한 중·고등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 태도는 성역할태도와 부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성별과 성역할태도였으며, 동성애 태도의 영향 요

인으로서 31.0%를 설명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할수록 동성애 태도는 부

정적이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긍정적 인식을 위해,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건강한 정체성 개발 및 수용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접근이 필요하다. 

■ 중심어 :∣대학생∣성역할태도∣자아존중감∣동성애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tudy done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impact factor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201 college students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 in one university of 

Ulsa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21.0).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included gender, former middle·high schools.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der role attitude. And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 accounted for 31.0% 

of the variance i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were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 The more males than females and the mo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were more negative toward homosex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program and establish a service program according to gender in 

order to develope and accept healthy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for the positive view on 

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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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동성애(homosexuality)란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에 

대해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란 

개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선천적으

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규정하며, 질환이 아닌 성

적 지남력(sexual orientation)에서의 문제나 생활 스타

일에서의 차이로 보고 있다[1][2]. 

지난 수세기 동안 진행된 동성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동성애 관련 연구들

이 점차 줄어들고 동성애를 인간 성애의 정상적인 한 

종류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립된 것을 알 수 있다[3]. 한

국사회에서도 더 이상 문제의 관점보다는 현상의 관점

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드라마, 영화 등의 미디어

를 통한 동성애 콘텐츠의 사회적 수용을 보면 알 수 있

는 현상이다. 또한, 동성애의 원인과 진단에 대한 논문

은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 태도, 동성애 

혐오, 동성애 정체성발달과 HIV/AIDS,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3-5]. 

그러나 다수가 아닌 이유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사회적 낙인으

로 편견,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만성적으로 겪

게 된다[5][6].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인권 보장과 차별 

개선, 결혼의 합법화에 대해 법적 효력을 실현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시선은 여전

히 존재한다[2][7]. 동성애자의 심리적 부적응은 다수인 

이성애자가 지니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인 것

으로 알려졌다[8].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

의 성적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학대 및 두려움

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

황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고, 자기혐오, 분노, 

의심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8]. 한국의 다양한 청소년 상담 사

례에서 11-17.7%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동성애 경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 이상 동성애 관련 문제는 소

수만의 문제로 간과하기에는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9].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다수인 이성애자들이 

지니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여 편견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일수록, 연

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이고 보수

주의의 성향일수록, 종교생활에 적극적일수록 동성애

에 대한 혐오가 나타났다[2][10-12]. 반면, 동성애 관련 

수강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13].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성역할에 대한 인

식은 동성애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역할이

란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규정된 문화

적 기대치이며,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문화적 기대

를 뜻한다[14]. 성역할태도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나 인

식으로서 전통적인 태도와 현대적인 태도로 나누어지

며 남녀평등 의식과 관련이 있다[8][15][16].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할수록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보이며, 동성애혐오가 클수록 동성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8][16]. 전통적인 

역할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높으

며, 성차별 인식과 관련은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찾

기 어렵다[15][17].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 태

도의 주요 변수로 확인하였으나, 관련성은 연구마다 상

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은 성행동과 

밀접한 관계이며, 동성애 태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5][18][19].

지금까지의 한국 동성애 관련 연구는 동성애자의 심

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다수의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역할태도와 자

아존중감을 확인함으로써 이성애자들의 동성애 관련 

편견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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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자아존중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

중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대학

생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태도 및 자

아존중감을 분석하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

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

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을 확인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일개 종합대

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으로 편의표출 하였다. 성

별, 학년 및 학과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양과목시

간과 도서관을 선택하여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동성애 태도

의 영향요인으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예측변수

로 적용하였을 때 12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수 210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1일에서 10월 12일까지 6주 

동안 이루어졌다.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피험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본 설문지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응답의 비

밀보장에 대한 내용, 참여의 자발성에 대한 동의를 요

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였으며, 개별 봉투

에 넣어 전달하였다. 전체 설문 탈락률을 고려한 250부

를 배포하여 총 213부가 수거되었으나, 설문조사가 불

충분하게 이루어진 3부를 제외한 210부(84.8%)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3.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남성, 여성으로서 내면화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이야기한다[5]. 본 연구에서는 성역

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 scale, GRAS)를 사용

하였다. GRAS는 정종희[20]가 Osmond와 Martic[4]의 

Sex-role orientation(SRO) 32문항 중 16문항과 Mason

과 Bumpass[21]의 Sex-role ideology scale(SRI)의 17

문항 중 5문항을 선별하여 문항들의 표준화 과정을 거

쳐 총 21문항으로 제작한 척도이다. GRAS는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여성의 직업역할, 일반적인 성 고정관

념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성역할태도의 전

통, 진보,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

은 5점 척도로 ‘매우 찬성한다’ 5점, ‘찬성한다’ 4점, ‘보

통이다’ 3점, ‘반대한다’ 2점, ‘매우 반대한다’ 1점으로 평

가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고정관념

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낸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 이다.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

다[22]. 본 연구에서는 Rosenburg[22]가 개발한 자아존

중감 척도를 Jon[23]이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측정

기준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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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

가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Jon[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1이다. 

3.3 동성애 태도 척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

정적 인식에 대한 측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te

와 Deaux[24]의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사람들의 고정관념, 오개념, 동성애에 대한 

염려를 측정한다. 문항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일

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문제(직업선택

권, 종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를 묻는다.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5점, ‘동의하지 않는다’ 4점, ‘중립적이다’ 3점, ‘동의

한다’ 2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1점으로 평가하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개

인적 차원에서 동성애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 이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역할태도, 자아존

중감 및 동성애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

차의 기술적 통계로 제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의 차

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증

은 Scheffe로 확인하였다.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로 분석하였으며,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으로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20.62세로 1학년이 60.5%(127명)로 가장 많았다.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이 각각 57.6%(121

명), 52.4%(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정도가 ‘전혀 아니다’인 사람이 74.8%(15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정도가 ‘매우 

그렇다’인 사람이 42.9%(90명)로 가장 많았다. 성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97.1%(204명)

이었으며, 본인의 성정체성을 이성애자라고 답한 사람

이 96.1%(202명)로 가장 많았다[표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49 (71.0)
61 (29.0)

Age(yr)
18
19~20
21~25
≥26

20.62±2.19
22 (10.5)
106 (50.5)
76 (36.1)
6 (2.9)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mior

127 (60.5)
40 (19.0)
27 (12.9)
16 (7.6)

Former middle 
schools

Girls’ middle school
Male middle school
Coeducational middle school
No answer

10 (4.8)
39 (18.6)
121 (57.6)
40 (19.0)

Former high 
schools

Girls’  high school
Male high school
Coeducational high school
No answer

17 (8.1)
82 (39.0)
110 (52.4)
1 (0.5)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same 
sex

Absolutely not likely
Not likely
little likely
A little likely
Moderately likely
Very likely
Completely likely

157 (74.8)
25 (11.9)
10 (4.8)
5 (2.4)
12 (5.7)
0 (0.0)
1 (0.5)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the 
other sex

Absolutely not likely
Not likely
little likely
A little likely
Moderately likely
Very likely
Completely likely

2 (1.0)
2 (1.0)
5 (2.4)
36 (17.1)
33 (15.7)
42 (20.0)
90 (42.9)

Counseling
Yes
No

6 (2.9)
204 (97.1)

Gender identity

Homosexual
Bisexual
Pansexual
Transgender
Heterosexual

1 (0.5)
5 (2.4)
0 (0.0)
2 (1.0)
202 (95.1)

Gender identity 
after 10 years

Absolutely changed
Might be changed
Might not be changed
Absolutely not changed

3 (1.4)
20 (9.5)
61 (29.0)
126 (60.1)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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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5.05±
14.83
42.14±
10.10

1.404
(.162)

28.05±
5.38
28.13±
3.68

-.104
(.917)

64.26±
10.99
74.41±
10.51

-6.152
(<.001)

Age(yr)
18

19~20

21~25

≥26

40.18±
8.47
45.86±
12.41
43.75±
16.24
35.57±
9.55

2.009
(.114)

28.18±
4.31
27.20±
5.09
29.30±
4.80
27.60±
3.38

2.749
(.044)

71.36±
8.74
67.58±
10.50
64.96±
13.88
73.83±
7.78

2.558
(.056)

표 3. Differences in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44.71±
12.86
43.80±
15.28
45.74±
16.43
38.65±
9.91

1.066
(.365)

27.46±
4.91
28.92±
5.47
28.68±
4.52
29.75±
3.94

1.811
(.146)

67.90±
10.78
65.42±
11.69
63.62±
13.59
72.20±
14.74

2.288
(.080)

Former 
middle 
schools
Girls’ 
middle 
schoola

Male middle 
schoolb

Coeducation
al middle 
schoolc

47.41±
8.37

46.72±
16.52
43.69±
13.78

.886
(.449)

27.36±
3.45

28.36±
6.78
23.20±
.65

1.549
(.203)

74.80±
11.25

61.02±
12.87
68.74±
10.89

6.098

(.001)
b,c<a

Former high 
schools
Girls’ high 
schoola

Male high 
schoolb

Coeducatio
nal high 
schoolc

43.26±
10.22
47.54±
16.36
41.97±
11.36

2.933
(.035)

27.34±
2.66
28.70±
5.59
27.76±
4.69

.831
(.478)

77.18±
11.94
62.80±
12.25
69.04±
9.95

10.158
(<.001)
b<c<a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same sex
Absolutely 
not likelya

Not likelyb

Little 
likelyc

A little 
likelyd

Moderately 
likelye

43.79±
12.28
46.44±
17.27
4 6 . 0 0
±16.14
38.38±
13.65
40.91±
9.88

4.890
(<.001)
d,e<b,c

28.53±
4.94
27.79±
4.55
27.28±
5.60
24.32±
2.30
26.28±
2.26

3.800
(.003)
d<a,b,c
,e

66.16±
10.81
69.56±
14.24
71.11±1
5.65
63.80±
15.02
74.75±
11.76

1.825
(.109)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the 
other sex
Absolutely 
not likely
Not likely

Little 
likely
A little 
likely
Moderately 
likely

Very likely

Completely 
likely

65.50±
55.86
48.50±
23.33
40.20±
5.44
43.22±
12.83
45.97±
10.02
46.56±
15.57
42.51±
12.83

1.496
(.181)

17.20±
8.48
25.20±
3.96
28.48±
4.58
28.16±
4.35
27.90±
4.04
28.44±
4.94
28.21±
4.94

1.833
(.094)

6 6 . 0 0
±7.07
6 4 . 0 0
±1.41
68.80±
5.26
67.98±
13.30
72.51±
10.90
65.02±
12.98
65.99±
10.91

1.614
(.145)

Gender 
identity
Homosexual
Bisexual

54.00
46.80±

2.522
(.042)

29.60
25.31±

1.337
(.257)

64.00
70.40±

.799
(.527)

2.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

대상자가 지각한 성역할 태도는 평균 2.10±0.65점이

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2.81±0.50점, 동성애 태도 척도

는 3.06±0.54점으로 나타났다[표 2]. 

Variables Range M±SD Min Max
Gender role attitude 1-5 2.10±0.65 1.00  5.00 

Self-esteem 1-4 2.81±0.50 1.10 4.00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1-5 3.06±0.54 1.19 4.66 

표 2. Mean Scores for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1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

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존중

감 및 동성애태도의 차이분석은 [표 3]과 같다. 대상자

의 성역할태도는 졸업한 고등학교(F=2.933, p=.035), 동

성에 대한 성적 끌림 정도(F=4.890, p<.001), 성정체성

(F=2.522, p=.042)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연령(F=2.749, 

p=.044),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 정도(F=3.800, p=.003)

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 태

도는 성별(t=-6.152, p<.001), 졸업한 중학교(F=6.098, 

p=.001), 졸업한 고등학교(F=10.158, p<.001)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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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gender

Heterosexual

7.98
71.00±
48.08
43.96±
13.22

4.75
22.00±
15.27
28.22±
4.83

8.29
63.50±
3.53
67.02±
11.86

Gender 
identity 
after 10yrs
Absolutely 
changed
Might be 
changed
Might not 
be changed
Absolutely 
not changed

47.33±
9.07
40.85±
13.40
45.90±
11.55
43.79±
14.7

.628
(.643)

29.60±
3.20
25.65±
3.44
28.16±
3.75
28.41±
5.61

1.491
(.206)

61.66±
5.85
73.05±
11.62
67.60±
12.73
66.14±
11.22

1.761
(.138)

4.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태도와

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

은 정적 상관관계(r=.144, p=.036)로 나타났으며, 반면 

성역할태도와 동성애태도는 부적 상관관계(r=-0.438, 

p<.001)로 나타났다[표 4].

Variables

Gender role 
attitude

Self
-esteem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 (p)

Gender role attitude 1

Self-Esteem .144(.036) 1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438(<.001) -.023(.745) 1

표 4. Correlations of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10)

5.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성별, 졸업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성역

할태도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5]. 범주형 변수인 성별은 가변수 처리(남

=1, 여=0)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각 변수들의 잔차 분석을 위한 Durbin 

Watson값이 1.596으로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되었

고, 분산팽창지수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가 모두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7.78, 

p<.001).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졸업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유의하지 않아 

제거하였다.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β=-0.353, p<.001), 성역할태도(β=-0.404, p<.001)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대해 31%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Variables B β p t VIF

(Constant)
Gender
Gender role 
attitude

89.101
-9.141
-.348

-.353
-.404

<.001
<.001
<.001

36.461
-6.114
-6.999

1.009
1.009

R2=.32, Adj.R2=.31, F=47.78, p<.001

표 5.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10)

 

Ⅳ.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 자아

존중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이성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성

역할태도는 평균 2.10±0.65점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문

헌의 경우 평균 2.26-3.07점으로 본 연구 결과가 더 낮

게 나타났다[15][25][26].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성별에 

따른 역할 인식이 보수적인 시각에서 현대적인 시각으

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81±0.50점이며, 이는 다른 문헌에서 언급된 대학생들

의 자아존중감 평균 3.78-4.02점 보다 낮았다

[5][18][19][25][26]. 일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료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하나, 

기존 문헌에 비해 대상자의 60.5%가 1학년으로 대학생

활의 적응기로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기 힘든 상황

임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의 적응

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31], 추후 학년과 성별

의 비를 맞추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동성애 태도는 평균 3.06±0.54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의 동성애 태도는 평균 3.19점으로 크게 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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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32]. 그러나 기존 연구의 동성애 태도는 동성애혐

오(homophobia)를 확인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는 점수

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 변화로 부정적 시각 보

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해 Kite와 

Deaux[24]의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를 사용하였으며, 박선진(2010)의 연구

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나,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2]. 또한 동성애 태도에 대한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고 있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구 개발 및 타당성(validation) 연구도 필요 되

어 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졸업한 중학교 및 고

등학교에 따라 동성애 태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심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공통적인 결과

이다[2][10-12][27]. 또한 여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

우 남녀공학이나 남자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동성애 태

도 척도를 나타내어 성별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여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Harbaugh와 

Lindsey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전통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28]. 본 

연구대상자의 71%가 남성이었으므로,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보수적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이유

일 수 있다. 반면 성역할태도와 동성애 태도는 뚜렷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전통적이며 고정관념적인 사람

일수록 동성애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5][8][16][27].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동성애 태도는 관

계가 없었으며, 다양한 논문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

침하고 있다[5][18][19][26][2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성애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들과[18][29], 반

대로 높은 자아존중감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높이는 

것으로도 확인하였다[5]. 이는 기존 문헌들의 한국과 미

국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적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으

나, 자아존중감이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성

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변인

들을 설정하여 상호작용에 관한 효과 및 정확한 경로 

과정 규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은 성별과 성역할태도였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부정적인 동성애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전

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님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

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5][8], 사회적 권

위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전통

적인 가치관으로 소수집단인 동성애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

되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은 대학생들에게도 아직 낯선 게 현실이다. 동성애자들

은 많은 차별과 부정적인 시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30]. 그럼에도 불

구하고 더 이상 동성애 관련 문제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이끄는 사회적 편견은 변

화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착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

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동

성애 관련 수강경험이 있을수록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

각은 긍정적이었다[5][13]. 그러므로 동성애 혐오를 줄

이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성애 태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주

목하여 남학생에게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양 

수업의 다양성, 미디어 공유를 통한 토의수업 등의 접

근 방안이 필요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동

성애에 대한 긍정적이므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대학은 가정에서 답습하게 되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닌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

의 성역할태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은 대학생의 건강한 정

체성을 개발 및 수용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서비스 프로

그램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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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별과 성역할태도는 동성애 태도에 

대해 3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동성애 태도의 중요

한 영향요인은 성별과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남성일

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할수록 동성애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나, 한

국 대학생의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영향 변수로 성

별 및 성역할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일 확인할 수 있었

다. 동성애 태도는 개인의 다양한 정서와 가치관,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

성 확인을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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